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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가족 교사 자료』—제8과

정수의 이야기
정수는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의 가정에서 자랐다. 그에게는 사랑 많으신 부모가 있으며 그는 누나인 선주
와 특히 친하다.

정수는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에 대한 간증이 있다. 그는 성격이 명랑하고 활발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최
근 들어 그의 쾌활함은 슬픔으로 바뀌었고, 점점 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정수에게는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그는 그것
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정수는 자신이 기억하는 한,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끌렸다. 여러 해 동안 그는 이러한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런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내려고 노력했다. 집에서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금지된 대화라고 느꼈
다. 때로 친구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해 신랄한 발언을 했다. 교회의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했던 말 중에서 기억나는 것은 동성애
가 심각한 죄라는 것뿐이다.

정수는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에 남성에게 끌리는 마음을 없애 주시기를 하나님께 되풀이해서 간구했다. 그는 선교 사업을 하면 
그런 감정이 바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정수는 선교 사업을 마친 후로도 남성에게 끌리는 마음은 계속되었다. 정수는 
절실하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지만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지켰다.

선주는 정수가 가족과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눈에서 고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정수를 위해, 또 그
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했다.

오늘 아침 선주는 정수에게 함께 산책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했다. 그들은 걸으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선주는 정수를 웃게 만들기도 했다. 마침내 선주가 말했다. “정수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 네 눈에서 그게 보여. 
제발 나한테 말해 줘. 네가 너무 걱정되서 그래.”

정수는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정의 봇물이 
터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누나, 난 게이야. 내가 기억하는 한 쭉 게이였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가 
알게 되면 뭐라고 하실지 무서워 죽겠어. 나머지 가족들은 나를 부끄러워하겠지? 내 친구들은 내가 게이라는 것을 알아도 여전
히 나와 어울리고 싶어 할까? 감독님께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내 회원 자격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행복해 질 수 있을지 그
리고 가정을 꾸리게 될 수나 있을지 전혀 그려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땅을 응시했다. 그가 한참이나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누나, 실망시켰다면 미안해. 아무에게도 말
하지 말아 줘. 난 너무 막막하고 혼란스러워.”

토론 질문

 1. 정수의 경험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가족이나 친한 친구 또는 교회 지도자와 동성에게 끌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2. 여러분이 선주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겠는가? 선주는 이해심과 동정심을 지니고 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 동성에게 끌리는 것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선주와 정수 모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가르침이 때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어떻게 하면 정수와 선주가 동성에게 끌리는 것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

 5. 정수는 어디에서 더 많은 인도와 격려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